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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요약 

직장인의 전략적 외모관리를 돕기 위해 외모관리 

전략과 외모관리 성과의 요인을 확인하고 이들의 관

련성과 직업 특성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였다. 직장

인 1,056명을 대상으로 실증 조사한 결과, 첫째, 직

장인이 채택하는 외모관리 전략은 전략 강도와 방향

(차별/동조)요인으로 구성되었다. 둘째, 외모관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성과는 좋은 인간관계, 사회적 

파워, 창의적 인상, 직업적 성취이다. 셋째, 외모관리

전략이 외모관리 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

과, 전략 강도와 동조 전략은 좋은 인간관계, 사회적 

파워, 창의적 인상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차

별 전략은 창의적 인상 성과에만 영향을 미쳤다. 창

의적 인상, 사회적 파워, 좋은 인간관계 성과 요인은 

직업적 성취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외모

관리 전략은 직업적 성취 성과요인에 간접적인 영향

을 미쳤다. 넷째, 외모관리 전략과 성과는 직업, 직

위, 조직규모에 따라 부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

인되었다. 본 연구는 직장인이 외모관리를 통해 얻

을 수 있는 성과 유형과 그 성과들을 높일 수 있는 

외모관리 전략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제어

외모관리 전략, 외모관리 성과, 직장인

Abstract 

This study clarified the elements of appearance 

management strategies and achievements, and examined 

the influences of appearance management strategies on 

achievements. Finally the study confirmed that the 

appearance management strategies and achievements vary 

according to job characteristics. The empirical research 

was conducted on 1,056 worker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ppearance management strategies are composed of 

the strategy intensity and the strategy direction including 

distinctiveness and assimilation. Second, the achievements 

that can be acquired by managing one’s appearance are 

composed of ‘good human relation,’, ‘social power’; 

‘creative impression,’ and ‘career achievement’. 

Third, significant relationships exist between appearance 

management strategies and achievements. The result of 

analysis for influence of appearance management strategies 

on achievements demonstrated that strategy intensity and 

assimilation strategy direction of appearance strategies 

positively influence ‘good human relation,’ ‘social 

power,’ and ‘creative impression’ achievements 

whereas distinctiveness strategy direction significantly 

influences only ‘creative impression’ achievements. The 

higher ‘creative impression,’ ‘social power,’ and 

‘good human relation’ are, the higher the ‘career 

achievements’ are as the ultimate achievement that can 

be accomplished. Fourth, there are parti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appearance management strategies and 

achievements depending on jobs, positions, organization 

scales. 

Keyword: 

appearance management strategies, appearance 

management achievement,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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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오래전부터 외모는 사회적 불평등 또는 사회적 계

층화를 만드는 한 요소로 평가되어 왔고(Berry, 

2008), 최근에는 외모의 경제적 효과를 입증하는 연

구들(Engemann & Owyang, 2005; Fletcher, 2009; 

Hamermesh & Biddle, 1994)이 발표되면서 그 중요

성은 더욱 주목받고 있다. 플레처(Fletcher, 2009)는 

다른 조건이 같을 때 매력도가 높은 사람이 지능지

수(IQ)가 높은 사람보다 연봉이 5~10% 더 많다고 제

시하였고, 캐서린 하킴(Hakim, 1948~)은 매력자본

(erotic capital)이 경제자본, 문화자본, 사회자본과 더

불어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제4의 자본이라는 주장까

지 하고 있다.

특히 판 등(Pfann et al, 2000)은 회사에서 성공한 

고위관리자는 자신의 외모가 사회적 인정이나 성공

에 도움 된다고 인식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성영

신 등(2009)은 아름다움의 권력이 직업생활에서 중요

한 영향력이 있다고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직장인

의 외모관리는 어느 분야보다 중요한데, 선행연구들

에서는 선천적인 외모인 얼굴생김새(Engemann & 

Owyang, 2005)나 신체적 매력(성영신 등, 2009; 

Fletcher, 2009; Hamermesh & Biddle, 1994)이 긍정

적 효과를 가질 수 있음을 제시해 왔다. 

그러나 하킴(Hakim, 2010)이 자산으로서의 외모는 

타고난 아름다움보다는 전략적 관리를 통해 성취된 

아름다움이라고 주장했듯이 외모는 적극적으로 관리

될 때 더욱 가치가 증가될 수 있다. 카이저(Kaiser, 

1990)는 외모가 정체성을 드러내는 유용한 도구로써, 

직장 생활에서 수행하는 역할에 대한 신뢰성을 획득

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직장

인은 직업과 직무에 따라 다양한 관계와 맥락 속에

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직장인의 외모는 동일한 

미적 기준이나 신체적 조건으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복식사회 심리학의 연구들(Form & Stone, 

1955; Johson & Roach-Higgins, 1987; Kwon, 1994; 

Kown & Farber, 1992)은 의복의 적절성이 착용자의 

능력 평가와 관련된다고 하였다. 상호작용하는 사람

들에게 영향 미치는 외모는 신체뿐 아니라 의복, 헤

어스타일, 화장이나 장신구 등의 다양한 요소를 포

함하므로 직장에서의 외모효과는 단순한 외적 요소

보다 다양한 외모 요소들이 결합되어 나타나는 전체

적인 외관이 적절한가와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직장인은 자신의 자신 외모를 통해 어떤 정체성은 

숨기고 어떤 정체성을 드러냄으로써 고객이나 동료

와의 친밀함이나 의사소통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때로는 의도적으로 남들과 다른 차별된 자신

을 돋보이려고 노력할 수도 있다. 로버츠(Roberts, 

2005)는 노동시장의 글로벌화와 다양성이 증가됨에 

따라 직장인은 다양한 조직 환경이나 상황에 적합하

도록 자신의 개인적 정체성과 사회적 정체성을 적극

적으로 드러내거나 또는 감추는 전략을 채택할 필요

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정체성에 대한 전

략적 관리는 개인의 심리적 성과와 더불어 조직이나 

기업의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Roberts, 2005). 따라서 직장인의 외모관리 전략이 

외모를 얼마나 활용하려고 하는지 뿐 아니라 정체성

을 어떻게 구성해서 보려줄 것인지에 대한 선택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가정할 수 있다.  

한편 직장인은 외모관리를 통해 직업적 상호작용

을 원활하게 하거나 유․무형의 가치를 증가시켜 직

장에서의 사회·경제적 성과를 높일 수 있는데 이를 

외모관리 성과라 할 수 있다. 유희, 최선형(2010)은 

직장인의 적절한 외적 단서가 직업역할 수행과정에

서 바람직한 내적 품성, 즉 성실성과 자기관리 능력, 

능동적이고 개방적인 태도, 리더십, 대인관계 능력과 

고객만족 태도, 전문지식과 능력, 성과창출에 대한 

신뢰감 등을 보여줄 수 있다고 하였다. 펠루체트와 

칼(Peluchette & Karl, 2007)은 성공한 직장인이 자신

의 옷차림에 따라 권위, 능력, 생산성, 신뢰감, 친근

성, 창조성 등에 대한 지각이 달라진다는 점을 확인

하였다. 이러한 외모관리 성과는 직업특성에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직업에 따라 바람직한 이미지 

원형이 다르고(Roberts, 2005), 그 중요성도 다르기 

때문이다(Jeffes, 1998). 

이상에서와 같이 직장인의 외모관리 성과는 전략

의 적극적 활용 여부와 전략적 선택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이는 직업특성에 따른 차이

도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를 규명하는 

것은 직업적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목적 지향적 관점

에서 효과적인 외모관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

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직장인의 외모관리 전

략과 외모관리 성과 요인을 밝히고, 외모관리 전략

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자 하였다. 또한 직

업 특성과 인구 통계적 특성에 따라 외모관리 전략

과 성과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 지를 확인하여, 직장

인의 특성에 따른 효과적인 외모관리전략을 제시하

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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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직장인의 외모관리 전략 

외모관리란 인상관리의 한 영역으로 외모를 통한 

인상관리를 말한다. 외모관리는 타고난 자신의 외모

를 충분히 변화할 수 있다는 사고에 기초하여 자신

의 외모를 타인에게 어떻게 드러내 보일 것인가를 

고려한 자기 연출이다(유희, 2010). 외모는 자기(self)

를 드러내는 실체로서 얼굴, 몸매, 키, 피부색, 머리

카락의 색 등과 같은 신체적인 속성들뿐만 아니라 

의복이나 신발, 장식소품 등과 같은 다양한 외적 요

소들을 포함하고, 착용자의 개인적·사회적·상황적 

정체성(identity kits)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며, 자신

의 역할에 대한 신뢰성을 제공하는데 사용된다

(Kaiser, 1990). 또한 개인이 선택한 외모는 다른 사

람들이 나를 보아주고 취급해주기를 바라는 바에 따

라 크게 영향을 받으며, 자신이 원하는 인상을 보여

주기 위한 전략적 도구가 된다(최샛별, 진기남, 2007; 

Kaiser, 1990). 

직장인의 외모관리 전략은 자신이 원하는 인상을 

만들기 위해 “어느 정도로” 또는 “어떻게” 외모

관리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모관

리 전략을 얼마나 사용하는가를 나타내는 전략 강도

와 어떻게 외모를 관리하는 지를 나타내는 전략 방

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외모관리 전략의 강도는 

주장적 전략과 방어적 전략으로 구분될 수 있다

(Roberts, 2005). 주장적 전략은 원하는 인상을 타인

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다양한 요소를 적극적으로 사

용하는 것을 말하고, 방어적 전략은 자신의 이미지 

유지 또는 부정적인 인상을 회피하기 위해서만 인상

을 관리하는 소극적인 전략이다. 방어적 전략보다 

주장적 전략이 긍정적인 인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

(Roberts, 2005). 외모관리 전략의 방향은 그들이 가

지고 있는 개인적 정체성과 사회적 정체성 중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자 하는가와 관련된다. 로버츠

(Roberts, 2005)는 직장인이 외모를 통해 자신의 개

인적 정체성과 사회적 정체성을 전략적으로 조절하

고 사용함으로써 자신이 원하는 인상을 구축할 수 

있다고 하였다. 개인적 정체성은 분리/이탈과 차이에 

관한 의식이 중심이 된다(Hewitt, 2000/2001). 때문에 

개인적 정체성을 표현한다는 것은 개인의 자율성 또

는 개성을 강조하며 남과 다른 차별 방향으로 외모

를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정체성은 사회

적 자아로서 지각하는 자신의 위치 또는 입장, 개인

이 유사함과 공통된 목적을 같이 가지고 있다고 느

끼는 실재 또는 가상적인 타인들과의 집합체이다

(Hewitt, 2000/2001). 외모를 통해 사회적 정체성을 

표현한다는 것은 자신이 속한 집단 또는 직장의 사

람들과 동화된 모습으로 비슷하게 외모를 관리함을 

의미한다. 비슷하게 동화된 외모를 통해 집단의 소

속감을 느끼거나 구성원 간에 친근함, 편안함을 느

끼고 그들의 생각과 신념이 자신과 비슷하다고 생각

하게 된다. 

2.2. 직장인의 외모관리 성과

직장인은 외모관리를 통해 자신감이나 정서적 안

정감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 측면의 성과를 향상시

킬 수 있다. 외모관리 성과란 직장인이 직업적 역할

수행과정에서 외모를 조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유․무형의 가치를 말한다.

성영신 등(2009)는 아름다운 사람일수록 지적이며 

원만하고 폭넓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미(美)권력은 

가정생활보다는 직장생활이나 문화여가생활에서 더

욱 강력하게 형성된다고 하였다. 즉 아름다운 사람

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좋은 직장을 가지고 직

장 내 대인관계도 원만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

다. 이는 외모관리를 통해 만들어진 좋은 모습이 직

장생활에서 대인관계나 직업적 성과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로버츠(Roberts, 2005)에 의하면 직장인은 자신이 

원하는 사회적 정체성을 가진 집단과 유사한 외모를 

채택하는 동화전략을 통해 관계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정체성과 무관하더라도 자신의 

개인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대인관

계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개인적 정체성을 표현

하는 것은 자기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노출하게 

만듦으로써, 타인이 자신에 대해 더 알고 이해하게 

만들기 때문에 관계의 질을 높이게 된다. 키멜과 다

모스트(Kimel & Damhorst, 1997)는 직장여성들이 의

복과 액세서리의 교묘한 조화를 통해 창의성을 표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정준교, 이선경(1999)

은 창의성과 의복행동과의 관계 연구를 통하여 복장

변형을 더 많이 하는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

보다 창의성이 더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선경, 

정준교(2003)도 창의성이 높을수록 의복비동조성, 의

복자신감, 의상심미성이 높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그

러나 이러한 창의성은 지나치면 괴벽스럽다고 여겨

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필요로 한다(Kimel & 

Damhorst, 1997).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볼 때, 동조

성이 높은 방향으로의 외모관리는 사회적 역할에 대

한 기대감을 충족시키고 소속감과 친밀감을 형성하

는데 기여하고, 차별성이 높은 방향으로의 외모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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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구분 빈도 (%)

성별
남성 464명 (43.9%)

여성 592명 (56.1%)

나이

20세～29세 413명 (39.1%)

30세～39세 422명 (40.0%)

40세～49세 178명 (16.9%)

50세～59세 41명 (3.9%)

60세～69세 2명 (.2%)

학력

고등학교졸업이하 139명 (13.2%)

대학교 재학 및 졸업 810명 (76.7%)

석사 재학 및 졸업 85명 (8.0%)

박사 재학 및 졸업 22명 (2.1%)

조직
규모

대기업 260명 (24.6%)

중소기업 443명 (42.0%)

개인기업 270명 (25.6%)

개인 프리랜서 65명 (6.2%)

기타 18명 (1.7%)

근무
지역

서울/수도권 642명 (60.8%)

경기지역 120명 (11.4%)

부산/경남 105명 (9.9%)

대구/경북 67명 (6.3%)

광주/전라 53명 (5.0%)

대전/충청 54명 (5.1%)

강원 9명 (.9%)

제주 6명 (.6%)

개인
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404명 (38.3%)

200만원 이상 400만원미만 454명 (43.0%)

400만원 이상 600만원미만 141명 (13.4%)

600만원 이상 800만원미만 27명 (2.6%)

800만원 이상 1000만원미만 12명 (1.1%)

1000만원이상 18명 (1.7%)

직위

대표-사장 87명 (8.2%)

임원급 57명 (5.4%)

차부장급 80명 (7.6%)

과장급 131명 (12.4%)

계장-대리급 214명 (20.3%)

사원-주임 487명 (46.1%)

직업
경력

약 1년 171명 (16.2%)

약 2～3년 223명 (21.1%)

약 4～6년 232명 (22.0%)

약 7～9년 132명 (12.5%)

약 10～19년 221명 (20.9%)

약 20년 이상 77명 (7.3%)

[표 1] 연구대상자의 직업 및 인구 통계적 특성

는 개인적 만족감과 창의성을 향상시키고 차별적인 

경쟁력을 각인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프스(Jeffes, 1998)는 외모가 직업사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어떤 직업에 종사하느냐에 

따라 그 영향력이 달라진다고 하였다. 그에 의하면 

동일한 능력을 가졌을 경우에 모델, 방송인, 세일즈 

및 마케팅, 최고경영자나 정치인은 매력적이지 않으

면 성공하기 어렵지만, 농업·광업·건설 산업종사

자, 공무원, 연구개발직 등은 외적 매력에 영향 받지 

않고 성공할 확률이 높다고 하였다. 즉, 외모관리를 

통해 창출된 외모자산의 효과는 고용, 승진, 보상에 

유리하지만, 직업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첫인

상이나 이미지에 대한 정체성 의존도가 높은 직업일

수록 그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3. 연구방법 및 절차

3.1. 연구 문제  

본 연구목적인 직장인의 외모관리 전략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직업과 인구 통계적 특성

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직장인의 외모관리 전략 유형을 밝힌

다. 

연구문제 2. 직장인이 외모관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성과 유형을 밝힌다.

연구문제 3. 외모관리 전략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

을 밝힌다. 

연구문제 4. 외모관리 전략과 성과가 직업 및 인

구 통계적 특성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 지를 밝

힌다. 

3.2. 자료수집  

본 연구를 위한 자료는 한국고용정보원(2006)의 

「2007 한국직업전망」에 기초하여 분류한 10개의 

직업군이 모두 포함되도록 하였다. 예비조사는 2009

년 8월 17일에서 21일 사이에 남녀 123명을 대상으

로 진행하였고, 본 조사는 2009년 9월 7일에서 18일 

사이에 1,056명을 온라인과 오프라인 조사를 통해 

진행하였다. 온라인 자료는 리서치 전문기관인 (주)

엠브레인을 통해서 753명(71.3%)의 설문자료를 수집

하였고, 온라인으로 표집하기 어려운 전문직종이나 

부장급 이상의 직장인의 자료는 오프라인 조사를 통

해 303부(28.7%)를 수집하였다. 분석된 자료의 직업

은 경영·금융·기획전문직 143명(13.5%), 교육·연

구전문직 86명(8.1%), 법률·공공서비스 관련직 83명

(7.9%), 의료·보건관련 전문직 51명(4.8%), 사회복

지·상담직 49명(4.6%), 문화·예술·디자인 창작전

문직 87명(8.2%), 영업·판매직 150명(14.2%), 일반사

무직 197명(18.7%), 산업기술·정보통신 관련직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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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요인
명

문 항
요인
부하
량

고유
치

분산%
(누적분

산)

신뢰
도

전
략

강
도

전
략
적

활
용

나는 좋은 이미지를 연출하기 위해 
상황에 맞도록 적절한 외모나 패션을 
선택한다.

.895

2.468
35.25a

(35.25)
0.91b

나는 사회적 성공을 위해 외모나 패
션을 사용한다.

.860

나는 좋은 이미지를 연출하기 위해 
외모나 패션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858

전
략

방
향

차
별
전
략

외모 연출을 할 때, 나는 항상 디자
인이나 색상이 독특한 것을 선호한다.

.911

1.874
26.77
(62.02)

0.90

나는 많은 사람들이 입는 스타일과 
다른 특이한 옷을 입으려고 노력한다.

.900

동
조
전
략

나와 같은 일(직무)을 하는 사람들과 
비슷한 차림을 한다.

.933

1.744
24.91
(86.93)

0.84

나는 내가 속한 집단 소속원들의 옷 
입는 기준에 맞추어 입는다.

.920

a. : 주성분 분석 및 Varimax 회전에 의한 분산  b: Cronbach's α에 의한 문항 내적 일관성 
신뢰도 검증

[표 2] 외모관리 전략 요인분석

명(10.5%), 자영업·개인서비스직 99명(9.4%)이다. 이

밖에 직업관련 특성과 인구 통계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3.3. 측정도구 및 분석방법

본 연구를 위하여 설문지법을 사용하여 조사하였

다. 측정문항은 선행연구를 토대로 구성한 문항을 

예비 조사하여 신뢰도와 타당성을 검증한 후 사용하

였다. 

외모관리전략 측정은 선행연구를 토대로 외모관

리의 전략 강도(최샛별, 진기남, 2007)와 전략 방향

(송경자, 김재숙, 2005; 신연욱, 2006; 이윤정, 2007; 

정은숙, 이선재, 2000)에 대한 7개 문항을 7점 리커

트 척도(매우 그렇다-7점, 전혀 그렇지 않다-1점)로 

조사하였다. 외모관리 성과의 측정은 선행연구(성영

신외 3인, 2009; Peluchette & Karl, 2007)를 기초로 

직장환경에서 외모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사회·경

제적 가치와 관련된 20문항을 구성하여 예비 조사하

였다. 예비조사 한 결과, 외모관리 성과는 권위, 능

력, 신뢰, 친근감, 창의성, 경제력의 6개 요인 12개 

문항의 신뢰도와 타당성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외모

관리 성과의 측정은 12개 문항을 7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여 진행하였다. 직업 특성은 직업유형, 조직규

모, 직위, 근무지역, 경력에 대해 조사하였고, 인구 

통계적 특성은 성별, 나이, 학력, 개인 월평균 소득

에 대해 확인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SPSS 18.0과 AMOS 18.0을 이용하

였으며, 빈도분석, 평균값 분석, 요인분석, ANOVA, 

Duncan test, 신뢰도 검증,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4. 결과 및 논의

4.1. 외모관리 전략 

직장인의 외모관리 전략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요

인 분석한 결과, [표 2]와 같이 3개의 요인, 86.93%

의 설명력이 확인되었다. 각 요인에 포함된 문항의 

내적일관성을 검증하기 위해 크론바하 알파검증을 

한 결과, 신뢰도는 모두 0.8이상으로 양호하였다. 

요인 1은 외모관리전략의 강도, 즉 좋은 이미지, 

사회적 성공 등을 위해 외모나 패션을 얼마나 적극

적으로 사용하는가와 관련된 문항이기 때문에 ‘전

략적 활용’이라 하였다. 요인 2와 요인 3은 외모관

리 전략의 방향과 관련된 요인들로서, 요인 2는 직

장인들이 자신의 외모나 패션을 남과 다른 독특함과 

특이한 차별적 방향으로 외모를 관리한다는 점에서 

‘차별전략’이라 하였고, 요인 3은 직장인들이 자

신의 외모나 패션을 직장 내의 다른 소속원이나 동

일한 직무를 하는 사람들과 비슷한 차림이라는 기준

에 맞추어 외모를 관리한다는 점에서 ‘동조전략’

이라 하였다.

각 요인의 평균값을 확인한 결과, 전략적 활용 요

인의 평균값은 4.65점으로 7점 척도의 중앙값인 4점

보다 높았다. 전략방향과 관련되는 동조전략 요인과 

차별전략 요인의 평균값을 비교한 결과, 동조전략 

요인의 평균값(4.75)이 차별전략 요인의 평균값(3.96)

보다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직장인이 자신의 사회

적 성공이나 좋은 이미지를 연출하기 위해서 외모나 

패션을 전략적으로 사용하며, 관리의 방향은 개인의 

자율성이나 개성을 드러내기보다는 자신이 속한 직

장이나 집단구성원들과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려 한

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직장인이 자신의 외모를 원하는 인상을 보여

주기 위한 전략적 도구로 활용하며(최샛별, 진기남, 

2007), 외모를 통해 직장이나 집단구성원들과 비슷한 

외모를 만듦으로써 조직에 대한 소속감과 관계의 질

을 향상시키려는 전략적이고 동조적인 관점의 경향

(Roberts, 2005)이 크다고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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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명 문 항
요인
부하
량

고유
치

분산
(누적
분산)

신뢰
도

사회적 
파워

상대방에 대한 영향력을 키우는데 외모
관리 노력이 도움

.816

3.27
27.26a 

(27.26)
0.93b

나의 권위를 높이는데 내 외모관리 노
력이 도움

.810

외모를 통해 프로다운 내 모습을 보여
줄 수 있음

.797

외모관리는 나의 능력을 발휘하는데 도
움

.748

좋은
인간
관계

내가 원하는 상대와 친해지는데 내 외
모가 도움

.821

3.12
26.50
(53.29)

0.91

외모를 통해 원하는 상대에게 좋은 사
람이라는 인상을 줌

.800

상대방이 나를 믿고 따르게 하는데 나
의 외모는 도움

.758

상대방의 신뢰를 얻는데 도움 .754

창의적 
인상 

외모를 통해 나의 창의성을 보여줄 수 
있음

.810

1.85
15.40
(68.70)

0.87
나의 기발한 생각을 표현하는데 외모를 
활용하는 경우 있음

.788

직업적 
성취

외모관리는 내가 하는 일의 소득(수익) 
증가에 도움

.819

1.81
15.04
(83.74)

0.88
외모관리는 내가 승진 또는 사회적 지
위를 얻는데 도움

.745

a.: 주성분 분석 및 Varimax 회전에 의한 분산 
 b: Cronbach's α에 의한 문항 

내적 일관성 신뢰도 검증

[표 3] 외모관리 성과 요인분석

4.2. 외모관리 성과 

직장인의 외모관리 성과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요

인 분석하였다. [표 3]과 같이 4개의 요인과 83.74%

의 설명력이 확인되었다. 각 요인에 포함된 문항의 

내적일관성을 검증하기 위해 크론바하 알파검증을 

한 결과 신뢰도는 모두 0.8이상으로 양호하였다. 

요인 1은 외모관리가 상대방에 대한 영향력을 향

상시키거나 권위를 높이고, 프로다운 모습과 능력 

발휘에 도움이 된다는 문항으로 구성된 요인이다. 

이는 직장인이 외모관리를 통해 형성하거나 발휘할 

수 있는 사회적 파워 성과를 의미하므로‘사회적 파

워’라 하였다. 요인 2는 외모관리를 통해 좋은 사

람이라는 인상을 주고, 원하는 상대와 친해지고 신

뢰를 얻거나 믿고 따르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문

항으로 구성된 성과이므로 ‘좋은 인간관계’요인이

라 하였다. 요인 3은 외모를 통한 창의성 표현이나 

기발한 생각을 표현하는데 외모를 활용한다는 문항

으로 구성되어 외모관리를 통해 드러낼 수 있는 

‘창의적 인상’이라 하였다. 요인 4는 외모관리를 

통해 획득할 수 있는 소득(수입)의 증가, 승진 또는 

사회적 지위의 획득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직

장인이 직업적 성공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최종 성과

라고도 할 수 있어서 ‘직업적 성취’라 하였다. 

각 요인의 평균값을 확인한 결과, 좋은 인간관계 

(5.48), 사회적 파워(5.03), 창의적 인상(4.54), 직업적 

성취(4.56) 요인 모두 7점 척도의 중앙값인 4점보다 

높았다. 이는 직장인이 외모관리를 통해 얻을 수 있

는 성과들을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좋은 인간관계 

성과와 사회적 파워 성과에 대한 인식이 창의적 인

상이나 직업적 성취 성과에 대한 인식보다 큰 것으

로 해석되었다. 

4.3. 외모관리 전략이 외모관리 성과에 미치는 

영향

외모관리 전략이 외모관리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그림 1]과 같이 외모관리 전략의 강

도와 방향 요인을 외생변수로 하고, 외모관리 성과

의 요인을 내생변수로 한 구조방정식 모형을 구성하

였다. 본 구조방정식 모형은 선행연구(성영신 등, 

2009; Roberts, 2005) 결과를 볼 때, 외모관리 전략 

요인이 성과를 만들어내는 선행요인이며, 외모관리 

성과 요인들도 좋은 인간관계, 사회적 파워, 창의적 

인상이 최종적인 성과인 승진(지위상승) 또는 소득

(수익)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는 원인이 되는 인과성

이 있으므로 직업적 성취 성과를 다른 성과 요인들

보다 상위의 성과로 관계를 설정하여 검토하였다.  

AMOS 프로그램에 의해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 

및 각 변수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경로계수를 추정하

였다. 연구모형의 추정치는 [그림 1]에 제시하였다.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χ2=15.574(df=4, p=.004), 

GFI=.996,  AGFI=.972, RMR=.040로서, 모형적합도 지

수 GFI값이 0.9이상이면 적합하고, 모형적합도 수정

지수 AGFI값은 0.8이상이면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는 기준, RMR 0.5이하의 적합도 판정기준을 

만족시킨다. 이는 외모관리 전략의 강도와 방향성과 

관계된 동조-차별 차원은 외모관리를 통한 좋은 인

간관계, 사회적 파워, 창의적 인상 성과에 영향을 미

치며, 최종적으로는 직장인들의 궁극적 성과인 승진

(지위향상)이나 수입과 같은 직업적 성취 성과를 획

득하게 되는 패러다임을 설명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략적 활용과 동조전략은 

좋은 인간관계, 사회적 파워, 창의적 인상 성과를 만

들어내는데 모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차별전략 

요인은 창의적 인상 성과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결과는 선행연구(성영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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χ2=15.574(df=4, p=.004)  RMR=.040, GFI=.996, AGFI=.972 

[그림 1] 외모관리전략이 외모관리 성과에 미치는 영

향

 좋은 인간관계 사회적 파워 창의적 인상 직업적 성취 

전략적 활용    .40* a   .57* .30* ( .44* )b

차별 전략 -.04 -.01 .25* ( .12* )

동조 전략   .11*   .12* .12* ( .13* )

좋은 인간관계 .26*

사회적 파워 .31*

창의적 인상 .53*

* 
: p<.05에서 유의함.  

a
: 직접효과의 경로계수  

b : (  )안의 숫자는 간접효과의 경로계수

[표 4] 외모관리전략과 외모관리 성과의 경로 효과 

2009; Peluchette & Karl, 2007; Roberts, 2005)가 제

시한 바와 같이 전략적인 활용을 통해서 좋은 외모

를 만들수록, 직장이나 집단 구성원들과 비슷한 모

습을 보이는 동조전략을 사용해 외모를 관리할수록 

좋은 인간관계도 형성하고 사회적 파워를 향상시키

며, 보다 창의적인 인상을 형성할 수 있다는 의미한

다. 그러나 차별전략은 선행연구(이선경, 정준교, 

2003; Kimel & Damhorst, 1997; Roberts, 2005)와 같

이 창의적 인상을 만드는데 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다른 성과에는 유의한 영향력이 확인되지 않아 키멜

과 다모스트(Kimel & Damhorst, 1997)가 지적한 것

처럼, 지나친 차별전략은 괴벽스럽게 여겨지거나 조

직으로부터 분리/이탈 의식을 가진 사람(Hewitt, 

2000/2001)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어 주의를 필요로 

하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소득, 직위 획득과 관련된 직업적 성취 성과는 

[표 4]와 같이 창의적 인상, 사회적 파워, 좋은 인간

관계에 의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외모관리 전

략 요인들에 의해서는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직업적 성취 성과에 미치는 경로효과를 

확인한 결과 창의적 인상 성과가 가장 크고, 사회적 

파워 성과, 좋은 인간관계 성과 순으로 나타나, 직장

인들이 직업적 성취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외모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동조전략과 차별전략을 모두 

활용하며, 이를 통해 높일 수 있는 좋은 인간관계, 

사회적 파워, 창의적 인상을 통해 승진(지위상승) 또

는 소득(수입) 향상과 같은 직업적 성취 성과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직업적 성취 성과에 가장 

큰 경로효과를 보인 창의적 인상을 높이는 것이 중

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1]과 [표 4]에서 확인되듯

이 창의적 인상은 외모관리 전략의 세 요인에 모두 

영향 받고, 전략적 활용과 차별전략이 동조전략보다 

큰 영향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키멜과 다모스트

(Kimel & Damhorst, 1997)가 주장한 것처럼 직업적 

성취를 높이기 위해서 지나치지는 않지만, 교묘한 

조화나 연출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창의적인 인상

을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해석된다. 

4.4. 직업에 따른 외모관리 전략과 성과 차이

4.4.1. 직업에 따른 외모관리 전략의 차이

직장인의 직업 특성(직업 유형, 조직규모, 직급, 

직업경력, 근무지역)과 인구 통계적 특성(성별, 나이, 

학력, 수입)에 따른 외모관리 전략의 차이를 확인하

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ANOVA)과 Duncan Test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표 5], [표 6]과 같이 인구 통

계적 특성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고, 

직업 특성 중 직업유형과 조직규모에서만 외모관리 

전략의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직업유형에 따라서 외모관리 전략 요인들의 평균

값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직업유형에 따른 차이

를 알아보기 위해 Duncan test를 실시한 결과, 전략

적 활용은 문화·예술·디자인·창작 전문직이 가장 

많이 하고, 그 다음은 경영·금융·기획 전문직, 영

업·판매직, 교육·연구전문직, 자영업·개인 서비스

직, 의료·보건관련 전문직, 사회복지·상담직이며, 

가장 적게 활용하는 직업유형은 법률·공공서비스 

관련직이나 산업기술·정보통신 관련직으로 확인되

었다. 

차별전략은 문화·예술·디자인·창작 전문직이 

다른 직업유형에 비해 매우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 다음은 자영업·개인 서비스직이었

다. 반면 법률·공공서비스 관련직이나 의료·보건

관련 전문직은 차별전략을 가장 적게 사용하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동조전략은 경영·금융·기획 전문

직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다음은 영업·판매직,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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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경영․금융․
기획 전문직
(n=143)

교육․연구
전문직
(n=86)

법률․공공 
서비스 관련직
(n=83)

의료․보건
관련 전문직
(n=51)

사회복지․
상담직
(n=49)

문화․예술․
디자인 창작 
전문직
(n=87)

영업․
판매직
(n=150)

일반
사무직
(n=197)

산업기술․정보
통신 관련직
(n=111)

자영업 ․개인
서비스직
(n=99)

F 값

외모
관리
전략

전략적 활용
(M=4.65)

4.90
a

AB
b

4.80
AB

4.20
C

4.66
AB

4.65
AB

5.03
A

4.85
AB

4.49
BC

4.18
C

4.74
AB

5.936***

차별전략
(M=3.96)

3.99
BC

3.97
BC

3.63
C

3.63
C

3.98
BC

4.58
A

4.02
BC

3.89
BC

3.68
BC

4.15
B

3.347
***

동조전략
(M=4.75)

5.12
A

4.57
BC

4.64
BC

4.73
ABC

4.58
BC

4.39
C

4.85
AB

4.65
BC

4.76
ABC

4.86
AB

2.973**

외모
관리
성과 

좋은 인간관계
(M=5.48)

5.62
A

5.51
AB

5.41
AB

5.39
AB

5.47
AB

5.62
A

5.58
AB

5.36
AB

5.28
B

5.60
AB

1.857

사회적 파워
(M=5.03)

5.36
A

5.12
ABC

4.82
CD

4.89
BCD

4.92
BC

5.32
A

5.18
ABC

4.87
BCD

4.55
D

5.20
AB

6.317***

창의적 인상
(M=4.54)

4.78
A

4.43
AB

4.46
AB

4.15
B

4.52
AB

4.67
A

4.75
A

4.45
AB

4.13
B

4.82
A

3.835
***

직업적 성취
(M=4.56)

5.07
A

4.42
CD

4.32
CD

4.29
CD

4.04
D

4.57
BC

4.85
AB

4.37
AB

4.14
CD

4.97
AB

6.128***

 *:*
 p<.01, 

***
: p<.001에서 유의함.  

 a
: 평균값   

b
: Duncan test에 의한 다중비교 검증결과임.(A>B>C>D)

[표 5] 직업유형에 따른 외모관리 전략과 외모관리 성과의 차이 분석 (ANOVA)

 
영업·개인서비스직이며, 문화·예술·디자인·창작 

전문직이 가장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직업유형에 따라 전략적 활용과 전략방향

에의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제프스(Jeffes, 1998)의 

주장과 같이 외모를 통해 드러난 정체성 의존도가 

높거나 인상에 따라 직업적인 상호작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조직규모에 따른 외모관리 전략의 차이는 [표 6]

과 같이 나타났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보다 개인 

프리랜서의 전략적 활용이 크고, 차별전략을 많이 

사용한다. 즉 상대적으로 조직의 통제나 공통된 목

적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 개인 프리랜서로서 활동하

는 사람들은 원하는 인상을 만들기 위해서 외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만, 관리의 방향은 개성을 강조

하며 남과 다른 차별방향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는 

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이해된다(Hewitt, 

2000/2001). 반면 동조전략을 가장 중시하는 조직규

모는 대기업일 경우이며, 다음은 중소기업, 개인 프

리랜서 순으로 확인되었다. 즉 조직규모가 상대적으

로 큰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종사자들은 자신이 속한 

집단 구성원과 유사한 모습으로의 외모관리를 통해 

집단 소속감과 친밀감을 향상(Hewitt, 2000/2001)시키

려는 외모관리 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4.4.2. 직업에 따른 외모관리 성과의 차이

직장인의 직업 특성과 인구 통계적 특성에 따라 

외모관리 성과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 한 결과 [표 

5], [표 6], [표 7]와 같이 직업유형, 조직규모, 직급

에 따라서만 외모관리 성과의 차이가 확인되었다. 

Duncan test를 실시한 결과, 직급에 따라서는 [표 

7]과 같이 좋은 인간관계를 제외한 사회적 파워, 창

의적 인상, 직업적 성취 성과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

가 확인되었다. 좋은 인간관계 성과는 직업유형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지만 다른 성과요인보다 

모두 높은 평균값을 나타내서 직업유형에 상관없이 

외모관리를 통해 얻고자 하는 중요한 성과 요인으로 

판단되었다. 

사회적 파워 성과는 직업유형에 따라 뚜렷한 차이

가 확인되었다. 다른 직업보다 경영·금융·기획 전

문직과 문화·예술·디자인·창작 전문직이 외모관

리를 통한 사회적 파워 성과를 크게 인식하였으며, 

다음은 자영업·개인 서비스직이고, 영업·판매직이

나 교육·연구전문직 순이었다. 반면 산업기술·정

보통신 관련직의 평균값은 유의하게 낮아서 외모관

리를 통한 사회적 파워 성과 인식을 가장 작게 하는 

직업유형으로 확인되었다. 

창의적 인상 성과는 경영·금융·기획 전문직, 문

화·예술·디자인·창작 전문직, 영업·판매직, 자영

업·개인 서비스직의 평균값이 가장 높아서 외모관

리를 통해 창의적 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인식하는 

직업유형으로 확인되었다. 

직업적 성취 성과도 역시 직업 유형에 따라 뚜렷

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다른 직업유형에 비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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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대표-
사장
(N=85)

임원급
(N=54)

차부장
급

(N=76)

과장급
(N=126)

계장-
대리급
(N=211)

사원-
주임

(N=483)

기타
(N=21) F 값

좋은 
인간관계
(M=5.48)

5.62
a 5.65 5.45 5.52 5.49 5.44 5.33 0.822

사회적 
파워
(M=5.03)

5.22
ABb

5.37
A

5.08
AB

4.98
AB

5.10
AB

4.93
B

5.26
AB

2.275*

창의적 
인상
(M=4.54)

4.99
A

4.94
A

4.55
AB

4.65
AB

4.57
AB

4.38
B

4.43
B

4.262***

직업적 
성취
(M=4.56)

5.02
AB

5.08
A

4.64
ABC

4.73
ABC

4.61
ABC

4.35
C

4.52
BC

5.205***

*: p<.05, ***: p<.001에서 유의함.  a: 평균값  b: Duncan Test에 의한 다중비교 검증결
과임.(A>B>C)

[표 7] 직급에 따른 외모관리 성과의 차이 분석 

(ANOVA)

구분
대기업
(n=260)

중소기업
(n=443)

개인기업
(n=270)

개인
프리랜서
(n=65)

기타
(n=18)

F 값

외모
관리
전략

전략적 활용
(M=4.65)

4.62a

Bb
4.63
B

4.57
B

5.11
A

5.16
A

3.473**

차별전략
(M=3.96)

3.94
B

3.88
B

3.98
B

4.52
A

3.78
B

2.925*

동조전략
(M=4.75)

5.01
A

4.80
AB

4.46
BC

4.72
AB

4.06
C

8.208***

외모
관리
성과

좋은 
인간관계
(M=5.48)

5.54
A

5.46
AB

5.43
AB

5.71
A

5.11
B

2.029

사회적 파워
(M=5.03)

5.06
AB

5.03
AB

4.93
B

5.40
A

4.93
B

2.553*

창의적 인상
(M=4.54)

4.65
A

4.51
A

4.46
A

4.92
A

3.81
B

3.809**

직업적 성취
(M=4.56)

4.64
A

4.55
A

4.47
A

4.98
A

3.86
B

3.079*

*: p<.05, *:* p<.01에서 유의함. ***: p<.001에서 유의함. a: 평균값   b: Duncan 

test에 의한 다중비교 검증결과임.(A>B>C)

[표 6] 조직규모에 따른 외모관리 전략과 외모관리 

성과의 차이 분석 (ANOVA)

영·금융·기획 전문직에 종사하는 직장인이 외모관

리를 통해 소득이나 승진과 같은 직업적 성취 성과

를 가장 크게 인식하였다. 그 다음은 영업·판매직, 

자영업·개인 서비스직, 일반 사무직 순이었고, 사회

복지·상담직은 직업적 성취 성과를 가장 낮게 인식

하는 직업으로 확인되었다. 

조직규모에 따른 외모관리 성과의 차이는 [표 6]

과 같이 사회적 파워 성과에서 유의한 차이가 확인

되었다. 개인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기업에 

종사하는 직장인보다 사회적 파워 성과를 크게 인식

하였고, 기업에 종사할 경우는 조직규모가 상대적으

로 큰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종사자가 개인기업 종사

자보다 외모관리를 통해 높일 수 있는 사회적 파워 

성과를 크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창의적 인상과 직업적 성취는 기타부분의 평균

값만 차이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의미 있는 해석이 

어렵다고 보인다.

직급에 따라서는 [표 7]와 같이 좋은 인간관계를 

제외한 나머지 성과들에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

다. 사회적 파워 성과에 따라서는 뚜렷하지는 않지

만, 임원급이 상대적으로 높게, 사원-주임급이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창의적 인상 성과는 

높은 직급의 대표-사장, 임원급이 다른 직급보다 뚜

렷하게 높게 인식하였으며, 사원-주임급은 상대적으

로 낮게 인식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직업적 성취 

성과는 임원급이 다른 직급보다 뚜렷하게 높게 인식

하였으며, 다음은 대표-사장, 과장급, 차부장급, 계장 

대리급이며, 사원-주임급은 뚜렷하게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이러한 결과는 직급이 낮은 

사원-주임급은 외모관리 성과를 뚜렷이 인식하기 어

렵지만, 직급이 올라갈수록 치열해지는 경쟁 환경 

속에서 지식·기술보다는 대인관계나 리더십이 중요

한 성패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외모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성과들에 대해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된

다. 이는 제프스(Jeffes, 1998)가 제시한 것처럼 최고

경영자나 임원의 직급은 외모관리에 따라 직업적인 

성과가 달라질 수 있는 직업 특성이라는 점을 암시

한다. 

5. 결론 및 제언

직장인의 외모자산을 증가시킬 수 있는 외모관리 

전략과 성과 요인들을 밝히고, 외모관리 전략이 성

과에 미치는 영향을 밝힘으로써 현대사회의 직장인

들에게 직업적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외모관리 전략

을 제시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수행되었다. 또한 직

업 특성에 따른 외모관리 전략과 성과의 차이를 확

인함으로써 개개인의 직업 특성에 따라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들에 대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장인의 외모관리 전략은 전략 강도와 관련된 전략

적 활용 요인과 전략 방향과 관련된 차별전략과 동

조전략 요인으로 구성된다. 직장인은 외모를 전략적

으로 사용하는 전략적 활용 경향이 크며, 외모관리

의 방향은 차별 전략보다는 동조전략을 중시한다는 

것을 확인되었다. 둘째, 직장인이 외모관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성과는 좋은 인간관계, 사회적 파워, 

창의적 인상, 직업적 성취이며, 다른 성과들보다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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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인간관계와 사회적 파워 성과가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외모관리 전략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확인

한 결과, 외모관리 전략의 강도와 함께 방향성과 관

계된 동조-차별 차원은 좋은 인간관계, 사회적 파워, 

창의적 인상 성과에 영향을 미치며, 최종적으로는 

직장인들의 궁극적 성과인 승진(지위향상)이나 수입

과 같은 직업적 성취 성과를 획득하게 되는 패러다

임으로 확인되었다. 넷째, 외모관리 전략과 성과는 

직업 유형, 조직규모, 직위와 같은 직업특성(직업유

형, 조직규모, 직급)에 따라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음

이 확인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직장인의 외모는 직업적 성과

를 창출할 수 있는 전략적 도구가 되며, 그들의 외

모관리 전략은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적 

파워를 증가시키며, 창의적인 인상을 형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소득증가나 승진과 같은 직업적 성취

를 획득하는데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만약 직장인이 외모를 통해서 좋은 인

간관계나 사회적 파워를 형성하고자 한다면 자신의 

직업 역할 수행과정에서 만나는 다른 사람들과 비슷

한 외모나 차림새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관리하

는 것이 적극적 동조전략이 유리할 것이다. 또한 글

로벌화 되고 있는 무한경쟁시대에서 요구되는 창의

성 역량까지 보유한 인상을 만들고자 하는 외모관리

를 원한다면 외모를 적극적으로 관리할 뿐 아니라 

외모관리 방향에 있어 개인적 정체성과 사회적 정체

성을 모두를 드러낼 수 있는 차별전략과 동조전략 

동시에 채택하는 통합전략이 바람직 할 것이다. 즉 

직장인은 소속된 직장이나 직무의 정체성과 함께 조

금의 차이 또는 다름을 동시에 드러낼 수 있는 적극

적인 외모관리가 효과적일 것으로 예측된다. 

본 연구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외모관리 전략과 이

를 통해 창출할 수 있는 성과 유형을 확인하고, 전

략이 어떻게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과정

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는 직장인이 전략적이고 목적 지향적인 관점에서 

외모관리를 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계와 후속연구에 대

해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유사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연구결과에 대한 해

석 또는 비교 검증과정에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보

다 다양한 외모관리의 전략적 요인이나 성과들에 대

해 후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다양한 직

업 특성을 가진 1000명이상의 연구대상을 포함했지

만 단위 직업 특성내의 표본 수는 충분하지 못한 점

이 있다. 그러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외모관리 성과가 

뚜렷이 확인될 수 있는 직업군을 대상으로 전략적 

외모관리의 실행여부에 따라 성과의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 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외모관리 

성과에 대한 평가를 지표화 할 수 있는 도구의 개발

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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